B4640        가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17-10-18a
저는  한 유명인사가 연설을 하는 오찬에 초청되어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 인사는 미식축구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스티브 영 (Steve Young)이었습니다. 스티브 영은 샌프랜시스코 포티나이너즈 (49ers)의 코터백으로서 리그의 최우수 선수상을 두번, 그리고  수퍼볼에서의 최우수선수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리그에서 4년 연속 패싱 일등을 기록했으며 미식 축구 역사상 가장 페싱율이 높은 신 기록을 세우기도 한 우수한 선수이었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 받아 그는 미식 축구의 명예의 전당에  만장 일치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선수생활 15-6년 동안 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백만 장자 아니면 억만 장자인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선수생활을 하면서 경기가 없는 기간을 이용하여 법과 대학을 다녔고 그리하여 법학 박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노력형 선수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2,000만 달러 내지  2억 달러 상당의 회사를 사고 팔고 또는 그런 회사에 투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사회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신장이 6피트이어서 코터백으로서는 키가 작고 왼손잡이라고 해서 앞날이 캄캄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코네티컷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유타주의 브리검 영 (Brigham Young) 대학교의 운동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고보니 그 대학교의 미식축구팀이 자기를 여덟번째 후보 코터백으로 올려놓았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코치가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왼손잡이 코터백을 좋아하지 않고 있고  스티브 영이 코터백으로 활약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코터백이 될 기대를 거의 접고 혼자서 공 던지는 연습을 막연히 하고 있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런 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코터백 코치가 스티브 영이 공 던지는 모습을 보더니 즉시로 팀 코치에 닥아가서 스티브가 비상한 재질이 있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팀 코치는 마지 못해 그에게 잠시나마 코터백으로 활약할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주전 코터백은 미국 전국의 대학미식 축구역사상  최고 기록을 수립한  짐 맥맨이었습니다. 짐 맥맨이 졸업을 하자 그 자리를 이은 스티브는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집고 브리검 영 대학교 미식추구팀을 승승장구의 선수권 팀으로 이끌었습니다. 직업팀으로 가서는 미국 직업팀의 최고 코터백으로 자타가 인정한 조 몬타나 (Joe Montana)의 그늘에서 와심상담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티브는 잠시나마 출전할 때마다 팀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포티나이너즈는 조 몬타나를 딴 팀으로 트레이드 하고 스티브를 선발 코터백으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는 역사에 남는 명 코터백이 된 것입니다.

경영자 협회의 오찬에서 그는 “아무리 역경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실력을 연마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사업가로 변신한 지금도 그런 신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하는 도중에 휴대전화의 진동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연설을 하다말고 전화를 꺼내본 후 “제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입니다.”고 말한 후 “지금 연설 중이니 연설이 끝난 후에 전화를 해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하여 “저는 제 아내로 부터 온 전화는 언제든지 응답을 합니다.” 고 하였습니다. 동양적인 사고로는 연사로서 예의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청중들은 그가 그토록 아내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중요하게 다루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트브 영은 지금 사업이 커져서 출장을 다닐 곳이 많지만 단일치기가 아니면 딴 사람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세 아이의 아빠로서 매일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밤이라도 체류를 요하는 출장은 가지 않는다고 말하여 청중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보다 가정을 우선 순위 제일로 둔 스티브 영으로부터 저와 청중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끝
